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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진주박물관, 이전·건립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

- 13개국 47개 작품 접수, 최종당선작 ‘건축이 자연이 되는 접근’ 호평 -

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국제설계공모 개요

□ 대지위치 :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-224번지 일원

□ 대지면적 : 20,000㎡

□ 연 면 적 : 14,990㎡

□ 용    도 : 문화 및 집회시설

□ 공모기간 : 2023.4.10.(월) ~ 7.19.(수)

□ 예정 공사비 : 금50,615백만원

□ 추정 설계비 : 금3,069백만원

 국립진주박물관(관장 장상훈)은 7월 18일(화) ‘국립진주박물관 이전·건립 

국제설계공모’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, 한국의 ‘BAUM Architects’와 미국

의 ‘STL Architects’가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

다. 지난 4월 10일(월) ‘문턱이 낮은 박물관’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한 공

모 사업에는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으로부터 47개 작품이 접수되어, 이 사

업에 대한 국내외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. 

 7.12.(수)의 1차 심사에서 47개 중 5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한 데 이어, 

어제 최종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작품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

진행되었다. 최종 당선작은, ‘자연이 건축이 되고, 건축이 자연이 되는’이

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. 국내의 기존 박물관



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건축 유형을 제시한 이번 당선작은 내부와 외부

공간의 경계 허물기, 목재를 이용한 구조와 공간의 구축 등에서 여러 심사

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. 

 국립진주박물관은 진주시 강남동에 위치한 (구)진주역사 부지에 대지면적 

2만㎡, 연면적 1만 4,990㎡의 규모로 이전·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동 

부지에 대한 진주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최고의 연계 효과를 도출할 

계획이다. 진주시가 철도문화공원 내에 운영 중인 철도역사관 및 2025년 개

관 예정의 공립전문과학관과 함께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건립 사업이 완료

되면, 지역 도시 최초의 박물관 단지로서 인문·역사·생태·과학 콘텐츠가 조

화롭게 어우러져 지역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.

 국립진주박물관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관람공간의 확장성 제한, 그리고 

국가사적인 진주성 내 입지로 발생하는 접근성 미흡 등의 여러 과제를 안고 

있다. 이에 새로 건립되는 국립진주박물관은 전시공간 확충뿐만 아니라, 지

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

하고 있다. 또한 서부경남 최대 규모의 ‘어린이박물관’을 마련하여 지역 어

린이들을 위한 학습과 체험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
 국립진주박물관은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

여 건립공사를 추진하며, 2027년 하반기 이전·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. 

이번 국제설계공모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‘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

공모사업 공식 홈페이지(http://www.jjmuseum.org)에서 확인할 수 있으

며, 당선작품 및 기타 공모작품에 대한 전시는 오는 8월 말 열리는 2023 

진주건축문화제(장소: 진주시 철도문화공원 내 차량정비고)에서 진행될 예

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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